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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애국열전퍼레이드!  

한국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나라사랑이 남다르다. IMF때는 어려운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일조하고, 청년실업이 심

각한 요즘은 1인1사 채용운동을 통해 실업해소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또한 기술수출로 외화를 벌어드리고, 신기술로 대한민국의

이름을영광스럽게한다. 뿐만아니라국내기술을지키기위해외국기업의군침도는인수제안을거절하는한편미래의인재를키우

기위한교육사업에도열의를보인다. 다양한방면에서애국을실천하고있는대한민국의파워, 벤처의애국열전을살펴보자.

독립운동가가문의영광을비즈니스로이어가다코캄엔지니어링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홍지준 대표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피하지

않고부딪히는것이비즈니스애국자라고생각한다. 그래서1997년외환위기가한국을강타해투

자가줄고회사들이문을닫을때, 그는전재산을투자해새로운사업을시작했다. 그렇게탄생한

것이‘코캄표’리튬폴리머전지였다. 대학에서화학을전공한홍대표가전공을살려리튬폴리머전

지로승부수를띄우기까지는무려20여년이상걸렸다. 하지만이제코캄의전지는세계휴대폰

배터리시장을 석권하고, 전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했다. 초소형전지뿐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과

독일에서전기자동차와보트에사용되는대형전지주문도이어지고있다. 조국에대한애정으로

똘똘뭉친홍대표는리튬폴리머전지로애국의꿈을이루고있다.

독서대국으로문화강국을선도한다밸류랩

독서대국이곧선진국이다. 한달을기준으로미국6.6권, 일본6.1권, 프랑스5.9권인데비해한

국의경우1인당평균독서량이0.9권이다. 국민의독서량이낮은건인구에비해턱없이부족한

도서관 수도 한몫한다. 미국에는 공공 도서관이 9000여 개에 달하고 일본도 2000여 개나 된다.

그에반해우리나라는450개에불과하다. 그렇다고엄청난비용을들여오프라인에도서관을짓

는것도한계가있다. 그래서밸류랩은국민의독서량을늘리기위해사이버상에서개인이소장하

고있는책을공유하며서로대여할수있는전자도서관북모임을구축했다. 전국민이가까운곳

에온라인도서관을두고책을볼수있다면우리나라도독서대국의반열에올라갈수있다. 밸류

랩의독서대국만들기프로젝트가바로문화애국이아닐까?

소프트웨어의대한독립을선포하다한글과컴퓨터

세계적으로명성을얻고있는마이크로소프트사의MS워드가기를펴지못하는나라는우리나라

밖에없다. 그이유가바로한글과컴퓨터사의‘아래아한글시리즈’때문이다. ‘아래아한글시리즈’

는컴퓨터상에서한글의표현을자유롭게하였을뿐아니라한국민의자존심과긍지를높여주었다.

한때 불법 복제품의 범람 속에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심각한 자금난이 찾아왔던 1998년 한컴은 마

이크로소프트로부터 투자를 받는 대신‘아래아 한글’개발을 포기하라는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아래아한글은국민의것이었고, ‘아래아한글’을살리려는국민의지원속에서토종기업, 토

종소프트웨어로살아남게되었다. 외국기업의소프트웨어시장잠식이심각한작금의상황에서한

글을지킨것은바로애국이아닐런지.

한국벤처의브랜드로세계시장을평정하다휴맥스

국내에서보다해외에서더잘알려진휴맥스는작년에위성방송수신용셋톱박스만으로3100억

원의매출을올렸다. 그것은100% 해외에서벌어들였다는데의미가더크다. 휴맥스는유럽∙중동

의셋톱박스소매시장에서30~40%로점유율을보이며단독1위를질주하고있다. 

휴맥스가 진출한 곳은 셋톱박스 세계시장의‘1군 리그’이며 소니, 파나소닉, 노키아, 필립스 등

세계굴지의기업과경쟁하여선전하고있다. 종업원300명의순(純)국산벤처기업이세계굴지의

거대기업과어깨를나란히하고있는것이다. 외화를벌어드리는것도애국이지만, 기술력하나만

으로세계무대를석권하고있는휴맥스야말로진정한애국기업이아닐까?

IT강국과기술독립국을앞당길엘리트를만든다비트컴퓨터

‘비트교육센터’는벤처1호비트컴퓨터가사회기여에대한책임을생각하며설립한IT전문교육

기관이다. 이사업은기술독립국을만들우수한인재를양성하는것이야말로기업이할수있는커

다란사회적기여이자애국의길이라는신념에서출발했다. 

비트교육센터는 정보산업을 이끌어 갈‘상위 1%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산업사회이후일본을앞서본적없는우리에게일본보다앞선IT강국, 벤처가강한나라를이루어

내는원동력이될것이다. 1990년에설립된‘비트교육센터’는지금까지총6,867명(2004년5월말

현재)의전문프로그래머를배출해냈다. IT강국을이끌어갈인재를육성하는것이미래를내다보

는애국이아닐까?

대한민국시스템으로세계를지킨다성진씨앤씨

지난해 7월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건물이자 홍콩에서 가장 높은 88층의 제2국제금융센터빌딩

이완공되었다. 관광객들에게도소문이나서출입자들이많은이빌딩은철저한보안이요구된다.

이빌딩에는1300여대의감시카메라가88층전층을감시하고각종알람과센서가설치되어있으

며2개층에걸쳐중앙컨트롤실을두고있다. 이빌딩의보안장비를공급한회사는바로성진씨앤씨

다. 성진씨앤씨는지난해말부터6개월이넘는구축기간을거쳐IP(인터넷프로토콜) DVR(Digital

video recorder) 1300여대의설치를완료하였다. 이외에도미국콜로라도주정보, 미국연방교도

소, 일본 디즈니랜드, 덴버시 풋볼경기장, 이베이, 맥도날드, 휴렛팩커드, 모토로라 본사 등에도

DVR을 공급하고 최근에는 이탈리아 볼로냐시의 시청을 비롯한 시티센터에 20여 대를 구축하고

있다. 전세계유명한빌딩과사업장에보안시스템을공급하는것으로우리나라보안기술의우수성

을높이고있으니이것이야말로애국!!

VD Special 대한민국 벤처Power
애 국 에 앞 장 서 는 벤 처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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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건물이자 홍콩에서 가장 높은 88층의 제2국제금융센터빌딩

이완공되었다. 관광객들에게도소문이나서출입자들이많은이빌딩은철저한보안이요구된다.

이빌딩에는1300여대의감시카메라가88층전층을감시하고각종알람과센서가설치되어있으

며2개층에걸쳐중앙컨트롤실을두고있다. 이빌딩의보안장비를공급한회사는바로성진씨앤씨

다. 성진씨앤씨는지난해말부터6개월이넘는구축기간을거쳐IP(인터넷프로토콜) DVR(Digital

video recorder) 1300여대의설치를완료하였다. 이외에도미국콜로라도주정보, 미국연방교도

소, 일본 디즈니랜드, 덴버시 풋볼경기장, 이베이, 맥도날드, 휴렛팩커드, 모토로라 본사 등에도

DVR을 공급하고 최근에는 이탈리아 볼로냐시의 시청을 비롯한 시티센터에 20여 대를 구축하고

있다. 전세계유명한빌딩과사업장에보안시스템을공급하는것으로우리나라보안기술의우수성

을높이고있으니이것이야말로애국!!

VD Special 대한민국 벤처Power
애 국 에 앞 장 서 는 벤 처 기 업


